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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간 영향 관계 및 

부부애착의 매개효과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4년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결혼이주 여학생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 112명이다. 통계분석은 

SPSS 26.0 통계프로그램 및 Process Macro 14번 모델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둘째, 사회적 지지는 부부애착에, 

셋째, 부부애착은 생활만족도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 부부애착의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다섯째, 부부애

착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적ㆍ실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지지, 부부애착, 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1. 서론

현재 한국 사회는 비출산 및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감소의 상황

을 맞이하고 있는데, 근로 제공을 위한 외국인 장기체류 및 국제결혼이

주여성이 농촌 지역 등에 다수가 정착하면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

다. 이에 2023년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는 172,628명(혼인귀화자 156,728명)으로, 이는 2000년대 초반의 6배

에 해당하며(법무부 2023), 향후 국제결혼으로 결혼이주여성은 계속하

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한국 언어와 문화적응 어려움

으로 인해 의사소통, 가족관계, 자녀 출산과 양육, 취업 등 어려움과 사

회적 지지 체계 부족 및 배우자와의 사고방식이나 습관의 차이에서 오

는 갈등 등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서현주⋅김영순 2023). 즉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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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서 문화적 차이 및 차별적 생활로 

인해 정착 과정 및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

하여 이들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 서비스 제

공,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등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증진

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사회적응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화와 

아주 밀접하므로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김상민⋅이소영 2017)이고,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

기에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사회의 다양한 지원과 지지, 가

정생활 등 부부관계, 내적 특성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자원이 부족

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오금숙⋅김윤정 2013), 가족의 언어적⋅심리

적 폭력, 가부장적⋅위계적 문화 등으로 인해 겪는 갈등으로 부부관계

에서의 애착,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판단과 신념인 자기효능감 정

도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사회환경적 차원, 

가족체계 관계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심리적 특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첫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Baruch-Feldman et al 2002)으로, 새로운 사회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필

수적인 자원(안순태⋅이하나 2016)이다. 즉 사회적 지지는 한국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여러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

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공은화⋅신

유경 2016; 한미자 2021). 

둘째, 가족체계 관계적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배우자의 영향력(Helms et al 2019; Kim et al 2015; Safi 2010)은 

지대하다. 즉 성인애착 관점에서 부부애착(marital attachment)은 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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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ney 2000; 김도경⋅강택구 2018; 한미자 2021),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 매개를 하는 변인(한미자 2021)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 개인적⋅심리적 특성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있으며, 자기 자신

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부정적으로 판단하

는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낮다고 할 수 있다(유연서 2023; 황주경⋅강순

희 2021). 결혼이주여성은 대체로 한국 생활 적응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기에 대체로 자기효능감이 낮지만,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라 생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조절변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다문화가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사회환경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 가족체계 관계적 차원의 부부애

착 매개효과, 그리고 개인적⋅심리적 특성 차원의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원인변인으로, 부부애착을 매개변인으로, 특히 자기효능감을 조

절변인으로 선정하여 각 변인 간 영향 관계,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

는 설정한 연구가설을 분석함에 목적이 있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평가지표 중 하나로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을 의미(Moons et al 2006; Pavot & Diener, 

2008)하며,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는 

친밀감, 특정 장소⋅시간 및 경험을 공유로 친숙한 감정, 정주한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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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구성원으로 정서적 친밀감(이은채⋅하진기 2020)을 그리고, 생활 

전체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심정

이나 안녕감이라고 정의하였고(권태연 2018), 생활만족도는 삶의 만족

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

여성은 상호 문화적 공유자원, 소통의 어려움, 낮은 경제 수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갈등적 요소로 가족붕괴나 생활만족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혼이주 여성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연구(권태연 2018)를 

넘어 사회적 지지, 부부애착 등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고 사회관계에서 의미 

있는 구성원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고(김철주 2020), 일상생활에서 심리

적 문제를 완화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감을 유지하게 하고, 사

회적응에 도움을 주어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임금빈 

2016).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지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 적응과정 

어려움으로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신예지⋅강영

신 2023), 사회적 지지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후 낯선 한국 생활 적응과정에 주요 영향 요인(남지혜⋅홍달아기 2022)

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이민자들은 불안 수준

이 낮고,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했다고 느끼는 이민자들은 심리적 고통

을 호소하지 않으므로(Hovey & Magaña 2002; Rotenberg et al 

2000), 사회적 지지는 부부애착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3. 부부애착

애착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왜 어떤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가 또는 남들보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효율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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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 인식되고 있다(Lopez & 

Brennan, 2000). 그리고 유아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인 내적작동모델 형성은 성인애착 관계에서도 작동하

여(Bowlby 1988) 사회관계 형성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Ainsworth 1989). 즉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은 성인애착과 관련성이 높

으므로 부부관계에 핵심으로 작용(Mallinckrodt 2000)하는데, 부부애착

은 어린 시절 형성되었던 애착의 내적작동모델과 연관되어 성인기로 가

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부부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

인애착 경향성은 더욱 분명하고, 성인애착 성향이 뚜렷하다(김도경⋅강

택구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부부애착과 동일한 개념으

로 간주하며 내적작동모델과 애착이론에 따른 부부애착 유형에 관한 연

구로 현재 연속선상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두 범주로 구분하는데

(Brennan et al 1998), 이는 현재 애착유형의 기본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에 본 연구는 이를 애착유형으로 채택하였다.

2.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자

기효능감 이론은 인간 행동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고 예견하기 위해 기

존의 행동주의적인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인지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결

과의 최대화를 위한 환경정보를 관찰 및 수집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존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Bandura 1977). 즉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

력에 대한 판단(Peterson & Stunkard 1992)인 동시에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Owen & Froman 1988).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수행의 어려움이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개인이 과업을 수행할 때 잘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이러한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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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과업을 수행할 때 어려움(백유미 2017)을 보이기 때문에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저하되면 부부애착과 생활만족도 간 영

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은 부부애착과 생활만족도 간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조절할 것으

로 예측된다.

2.5.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이상의 각 변인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지는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 영향 관계 연구

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삶의 만족도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는가를 의미하는 종합적인 개념(김철수 

2018)으로 생활만족도와 유사하기에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 영향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 수

준이 높고(김철수 2018; 전리상⋅조홍주 2017),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

족도에 높은 연관성이 있으며(공은화⋅신유경 2016), 사회적 지지는 국

제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희⋅조인주 2012; 엄미선⋅조용주 2015). 

둘째,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착과정에

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원 가능성 기대감 반영으로 애착과 관련성을 

갖는다(Suri et al 2019). 사회적 지지와 부부애착 간 영향 연구로 대

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는 애착불안에, 사회적 지지(정서적)는 애착회

피에 유의한 영향(백유미 2015)이 있고, 애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Cassidy & Kobak 2015)이다. 그리고 가족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애착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있어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부부애착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미자 2021).

셋째,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 부부애착의 매개효과 및 자기효

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로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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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돕고, 직면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

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차 집단이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관계 중에서 부부관계는 더욱 중요하다(김철수 2018). 다문화가정 

부부간 애착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 존립 여부에도 영향

(김도경⋅강택구 2018)을 주고, 성인애착의 관점에서 부부관계는 자신

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Collins & Feeney 2000)이기 때문

에 부부애착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

에서 부부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미자 2021)한 연구 등을 종합해 보

면 부부애착의 매개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

게 되어 이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Zhang Hampton 2000),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서의 삶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자기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생활만족도

가 높아지게 된다(한미자 2021).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신중년의 노후준비도와 삶의 만족도 간 연구(황주경⋅강순희 

2021), 보육교사의 cctv인식과 직무만족도 간 연구(윤경미 2019) 및 요

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와 근무안정성 간 연구(유연서 2023) 등에서 자

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부부애

착과 생활만족도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연구는 확인되지 않지만, 선

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조절변인 효과성을 검증하였기에, 본 연구는 결

혼이주여성의 부부애착과 생활만족도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그림 

1>에 연구모델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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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지는 부부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부부애착은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 부부애착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부부애착과 생활만족도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등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전라북도 결혼이주여성 중 4년제 H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

문화 학생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을 

모집단으로 하여 비확률표본추출법에 의해 임의추출로 무작위 130명을 

표본추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 9. 4 – 10. 31까지 설문지를 배포

하여 총 115부 회수되었고, 그중 이상치, 무응답 등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112명의 응답 설문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각 변수는 공통적으로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

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변수에 대한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ɑ 값 및 참고문헌은 다음의 <표 1>에 

요약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에 대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ɑ 값은 .700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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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부부애착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빈

도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Process 

Macro 14번 모델을 사용하여 각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및 부부애착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실시하였다. 

변수명 하위요인 문항 수 Cronbach`s a 참고문헌

사회적

지지

가족 5 .940
King et al.(1995), 

한미자(2021),

김철주(2020) 

상사/동료 5 .901

이웃 5 .944

전체 15 .922

부부

애착

부부소통 7 .937

Brennan et al.(1998), 

김도경⋅강택구(2018), 

한미자(2021)

부부친밀감 4 .794

부부의지 4 .762

사랑애 3 .711

전체 18 .859

자기

효능감

자신감 10 .934
Chen et al.(2001),

한미자(2021) 
감성지능 6 .897

전체 16 .953

생활

만족도

결혼이주생활 4 .942

Roach et al.(1981), 

한미자(2021)

남편관계 4 .820

사회관계 4 .900

전체 12 .948

<표 1>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 결과  N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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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 112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수 구분 특성 빈도 (비율, %)

연령

본인

30세 미만 21 (18.8)

30∼34세 38 (33.9)

35∼39세 27 (24.1)

40세 이상 26 (23.2)

남편

45세 미만 24 (21.4)

45∼49세 32 (28.6)

50∼54세 31 (27.7)

55세 이상 25 (22.3)

출신국

중국 18 (16.1)

베트남 51 (45.5)

캄보디아 24 (21.4)

기타(일본, 필리핀 등) 19 (17.0)

직업

본인

가사(무직, 전업주부 포함) 34 (30.4)

생산직(일용직포함) 38 (33.9)

사무직 14 (12.5)

상업⋅서비스 8 (7.1)

기타 18 (16.1)

남편

농업 및 가사 35 (31.3)

생산직(일용직포함) 39 (34.8)

전문직 11 (9.8)

사무직 14 (12.5)

상업⋅서비스 13 (11.6)

<표 2>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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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변수 및 각 하위요인에 대해 첫째, 기술통계 

분석은 각 변수의 응답 결과를 평균화하여 점수를 생성하였고, 분석 결

과 평균은 부부애착 중 부부친밀감 2.741∼사회관계 3.770, 표준편차는 

자기효능감 전체 .633∼ 사회적 지지 중 가족 1.027로 나타났고, 왜도

는 생활만족도 결혼이주생활 –1.048∼ 부부애착 사랑애 .539, 첨도는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 –1.009∼ 부부애착 전체 1.101로 나타났다. 즉 

모든 연구변수는 왜도 3.0 이하, 첨도 10.0 이하의 기준에 포함되어 다

변량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문수백, 2009).

둘째,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 주요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구변수 간 상

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r=.383∼.859). 다

만 사회적 지지 중 이웃, 그리고 부부친밀감은 다른 변수와 대체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수 구분 특성 빈도 (비율, %)

한국어 수준

못 하는 편이다 8 (7.1)

보통이다 71 (63.4)

잘하는 편이다 33 (29.5)

결혼기간

5년 미만 10 (8.9)

5∼9년 36 (32.1)

10∼14년 56 (50.0)

15년 이상 10 (8.9)

자녀 수

없다 12 (10.7)

1명 36 (32.1)

2명 46 (41.1)

3명 이상 18 (16.1)

가족의 형태

독신 및 기타 12 (10.7)

부부+자녀 77 (68.8)

부부+자녀+부모 이상 23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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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절된 매개효과 회귀분석 

변수 간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에 따라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14번 모델을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 5,000회 수행 후 나타난 95% 신뢰구간(LLCI, ULCI)을 

설정하여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하였다. 그리

고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인구통계

학적 특성인 연령, 출신국, 한국어 수준을 더미(dummy)변수화 하여 투

입하였고, 상호작용항을 추가하기 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

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한 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하

여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부부애착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회귀모형은 아래 <표 4>와 같다. 먼저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 간 1단계 회귀분석 모델 결과 F값은 6.766(p<.001)로 

추정된 회귀모형은 적절하고, 독립변수는 약 37.4% 정도를 설명하며 개

별 회귀계수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부부애착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58, p<.05). 

즉 사회적 지지를 많이 보낼수록 부부애착은 더욱 증가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를 모두 투입한 2단계 모델을 

보면, F값은 24.302(p<.001)로 추정된 회귀모형은 적절하며, 독립변수

에 의한 설명력은 약 74.7% 정도를 설명한다. 개별 회귀계수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

(B=.369, p<.05)을, 부부애착도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939, p<.05). 즉 가족, 동료, 

이웃 등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이 있기에 사회적 지

지가 많으면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증가되고, 부부애착이 높아지

면 또한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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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M X W)도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28, 

p<.05).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p LLCI ULCI

1
부부

애착

constant -.623 .309 -2.013* .047 -1.236 -.009

사회적 지지 .358 .073 4.909*** .000 .214 .503

F = 6.766***, R2 = .374

2
생활

만족도

constant 2.583 .329 7.858*** .000 1.931 3.235

사회적 지지 .369 .099 3.720*** .000 .172 .566

부부애착M .939 .108 8.679*** .000 .724 1.154

자기효능감W -.053 .145 -.364 .717 -.340 .235

M X W -.328 .131 -2.502* .014 -.588 -.068

F = 24.302***, R2 = .747

*** p<.001, ** p<.01, * p<.05

통제변수 : 연령, 출신국, 한국어 능력

<표 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Process Macro Model 14)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표 5>에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의 총효

과, 직접효과,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결과를 요약 제시하였

고 LLCI와 ULCI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먼저,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 직접효과는 부스

트래핑 신뢰구간이 [.172, .566]으로 유의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부부애착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부 간접효과는 부스

트래핑 신뢰구간이 고집단 [.069, .378], 평균 [.165, .505], 저집단 

[.176, .746]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지지가 부부애착을 매개로 생활만족

도 영향에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

족도에 직접 영향이 있고, 부부애착을 통해서도 유의한 영향이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부부애착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약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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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는 -.117로 나타났고, 부스트래핑 신뢰구간이 

[-.458, -.001]로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경로 B SE
95% CI

LLCI ULCI

사회적 지지→생활만족도1 .369 .099 .172 .566

자기

효능감

고집단(M+SD)
사회적지지→

부부애착→생활만족도2

.262 .083 .069 .378

평균(M) .336 .087 .165 .505

저집단(M-SD) .411 .148 .176 .746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117 .131 -.458 -.001

1. 직접효과 2. 간접효과

<표 5>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 간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결과를 아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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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결혼이주여성 중 4년제 H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

문화 학생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Process Macro 14번 모델을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 생활만

족도 간 영향 관계, 부부애착의 매개효과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관한 선행연

구로 사회적 지지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공은화⋅신유경 2016; 박은희⋅조인주 2012; 

엄미선⋅조용주 2015; 한미자 2021)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가족, 동료, 이웃 등의 적극적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

도를 더욱 증진하게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부부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관한 선행연구로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애착과 애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assidy & Kobak 2015; Suri et al 2019)이며, 가족지지는 결혼이

주여성의 부부애착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있어(한미자 2021)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가족, 이웃이나 상사 및 동료의 적극적 지지는 

보다 부부애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부부애착은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관한 선행연구로 

다문화가정 부부간 애착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김도경⋅강택구 

2018)을, 성인애착의 관점에서 부부관계는 생활만족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Collins & Feeney 2000) 등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부부애착이 증진되면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하게 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 부부애착의 매개효

과가 나타나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관한 선행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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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한미자 2021)가 본 연구결과를 지

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

적 지지와 부부애착이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

을 대상으로 부부애착과 생활만족도 간 자기효능감을 조절효과를 확인

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지만,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

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Zhang Hampton 

2000), 기타 연구(유연서 2023; 윤경미 2019; 황주경⋅강순희 2021) 

등에서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부부애착과 생활만족도 

간 자기효능감은 조절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간 영향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생활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자기효능감이 감소하

게 된다(한미자 2021)는 선행연구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논의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를 증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정부 및 사회단체 

등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공식적인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와 혜택, 

사회정착과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실제 현

장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

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국가별, 개인별 요구사

항을 파악하고 정신적⋅경제적으로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평가 

및 감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추가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어 있기에 이를 증진하기 위한 문화역량 프로그램 시행

과 함께 취업에서 이들이 지역 우선채용과 각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강사 선정 등으로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고, 부부애착이 신장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무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해 가족은 정기적으로 

고부, 남편 또는 가족 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이해와 배려의 날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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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의 세심한 배려와 인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편이 주도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감사 편지쓰기 및 부부 애착 

증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증대하

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부부애착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전라북도 지역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기에 

이를 일반화함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연구대상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반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 부부애착 및 자기효능감 

변인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향후 연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등 추가적 변인을 추가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양적연구만을 진행하

였기에 결혼이주여성에게 추가 유익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는 양적 연구 이외에 심도 있는 인터뷰 등 질적연구를 병

행한 혼합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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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 Mediating Effect of Marital Attachment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

Jeon, hye-kyung

(Ho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attachment,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argeting 112 married 

immigrant women in Jeollabuk-do using the Process Macro 14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marital 

attachment, and third, marital attach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Fourth,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attachment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Fifth,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found. As an implication, a plan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was presented.

|Key words| married migrant women, social support, marital attachment,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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